




古今歷代↑L 덜깅좋의大華應宗I!t含山&짧 서{폈짧慶尙道江左大;ffi3짧府

E혈史 )싫￡創記 ( 創建 · 뾰充 • 修理 · 再建의諸뤘의

즉 @옳f羅法興王 2 7 年에 처 음우로大通 2 年 ( 52 8 ) Dt申年梁나라

創짧되다。

比해서出家를
A

夫尹己

을名法

fr.2迎帝夫A 과어 머 니法與大王의

律令 을했는데法流라고二lJfTI帝夫A은되 었다。표尼가

홍줍 행슛法流묘i홍흙磁 'fL뀔l몫는쉽IJ 建한그가쫓않하았 o묘로

쓸려겼다。

짧柳王 20 年쫓未。II

지 키 고

품-라고도

잘

건너가中 펀 어I阿度가1’암i힐句싫의혔f랬 으l

(~호: ~앓5fD I~J 어i 게 사 廢 해쉽U짧되 었다 가以광오」배둬가지고法을서

일 곰곳 。 |~ll:~~ • 永됐 · 皇隨 · 겼皇 •훨妙 • 四 天王 • 웰嚴등{j]u藍 이i 는지

}

엣 터 을1L U찌誼의세워 졌던앞 서1L llii 꿈이i모두있었 다n

u풍代↑L 法· 을아 어전통을二L곳이다。피i 꺼i 되 던法水가。 l 며 ,

것 이 디 。굉”핫양하신1L휩 킹f릅直接)!:Q 帝夫A 은위 해펴 7 1널 ~ I에

나온다 )( 싫 끼Y~후記이!

실려자세 히￡삶 J1!. l'핍錄가운데 어l핀 ?ill 서는끼ζ記 어lIlpJ lZf.沙I '덤 으l또

하파與王 3 6 年에

x 다。

i효新羅의甲午 ( 5 7 4 쇠三 )大짧 6 쇠三宣布때l껏으l

與하 다。

ι‘
。짓 고새로절을셨只검 -夫人이 었 는- 데어 머 니는J윷~王으I

히l 당원마&양興王 15 無11梁大通· 2 年은 法興王 27年 。 l 아니라

味椰王 ι 0年은 2年의 잘못아 마

:k.陽은 玄흉~o l 라고도 쓴다。

흉與王 3 5年의 잘못

@@

@

@



려블을 꽉tiE 케 하 였 다이 또 그는 뭘협놓의 행 1i.; :t 六↑L

5 方7 千 5 IT짜 ~I 란 설造 케 했 다~ ti:-~ f: 비 용。 I 1 0 2 퍼 이 었 다n 그

러 고 夫人은 자 진하여 J;~ iJ칭하고 比正 Ie 가 되 어 法뚫子라고 불 렀

다。 夫人은 꼽나 라 로부터 젠-삼따라는 스 닝 을 요 게하였무며 ， 잭웹

훨: 의 기 와를 다시 입 폈 ￡며 . 3:. 1~Li k잔 치S {L파 F반tJ f ι11. 으l 二썩플

di한 치l 하여 11. I김몫 어! 펀:학 하도꼭 했 다선 ( J:.t l굉섭 1칩 'I강 에 나옴 )

h:1 으I ~;£5 宗 I야 :r;; 元쉰:: h:£午 ( 6 7 0 年 } 新섭文표C王 1a 여i 이! 는 삶찮t셔‘

을 씨 .£ 짓 고 」삼j jj초갈 £;，1하있 다n

;ζμ .::L 윤 “피i ，t J 쓸 함j 하는 것 갈 “ #~ l l l j과 그 랬子 ‘띔J:~ . 줬성II 환

十大i ι 어| 게 I샅 겼 무므로 서 j흐 E원 따플 와하게 하었 다 p

찬 iil 깥 I， ll 어| 게 따- 로 분쑤 하0:1 ↑L， I긴:몫 애 핏하도 」수 했 다 n 뚫uil 은

항 상 天침 을 往갔하 있다끼 ( 선 싫 A': f필과 따씨j行 tκ어l 나온다 )

j--f 위 써꿇 ( 玄宗 ) 天 힘 10 年 (75 1年 ) 으휴:，!i 1J ~;Jr ，l’ ‘ 4 짜 펀王 10 죠

어I ' ! ，;J 하 다(

(ψ;쳐;‘ 쇠 흐￡成王 ( 73 7 "" 7 41 ) 시 대 어I i까써라는 이 픔의 L하 士가 있었

는데 그는 六 ...1 승를 심 j 꽁 에 비l 풀고자 하여 짧安으l 점에 와 서

시 주하 기 릎 냐하니 꽂이 써I 50 JE을 주었 다。 !가|가 :GtL피하기 플 찮

, J ( f닫士 ) 이 기쉽펴 하기 릅 향。 } 히- 시 니 天 쩍。 l 향상 원持하여 一 을

끼~ t~하 딘 方샘플 얻 게 하고 安짚 j흐처-히· 거| 하~l 로 다 하 였 다。 -;ζ 城

~ oj 부운의 內깐은 끝부분을 제 외하고는 '=1팩 펄굉1가 古짜fii:°jl 記웰윈 것 。l 라

고 하는 內짤파 거 의 同-하닥
펴씨ι，] 는 또 ·츰中 01] 음많한l 있 어 쌓짧 王代어l 大 굉。l 天숲 10年쭉未 11

fμJi1 좋플 깃 기 시 작하역 i초中셔l 大탑 9 年E검寅 12月 2 日 에l 츄어 서 1::-<1家:;11 서 01
를 完成하였마고 하고 있는데 。 l 책 --11 그 러한 內容。 l 있어 져어도 。 l 부

분만은 그 오래된 「꽁中 의 記행」 그대로가 아닌가 한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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듣고 뛰어 들어 와 그 母에게 「내 가 문에서 중。 l 외 는 o ~ ~co a

쉴~ 0 니 一을 布행하연 )j倍 를 얻는다고 합 니 꾀。 생각컨 대 우려가

집 도 좋은 것 이 없고 이 와 같。 I L뎌짧 하 니 지금 布 뼈치 않A연

3% 世에 는 더욱 필많 할 것입 니 다n 우려가 풍팔이해 얻 은 밭을 法

율에 시 주하여 않 日 꽁챔플 l휩렸함。 l 어 떠하 오러 까 ? J 하 매 母가

좋다하여 ( 얻 은 ) 밭을 폐 1Jf~ 에 게 布拖하였 다n 얼마 아니 하여 大혔。 l

죽 었 다 。

이 날 밤 할.相 숲 )( 1풍의 점에 하블에 서 부르짖음 。 l 있어 가혹되

추쌓댈 大域멍가 이 제 너 위 집에 합生 헬 것 이 라 하였 다n 갔人 。 l

모 두 놀라 半싫 -필플 가 jL 니 太짜 。 l 파언 죽은지라 ， 그날 그 부

르짖음파 동시에 임신 하어 아 이 를 낳 았는데 ， 왼 손을 꼭 쥐고 파지

앞 다가 7 딘안에 폈 다‘、 ( ..::z. 손안 에 ) 大했。 l 란 두 늘·자둡 새 긴

f설 힘3子가 있 어 또 이 ( 太혀 。l란 。l픔 ) 로써 이 릎 하였 고 그 어 머니

플 모셔 다 。 1- 울러 봉양하잎 다。

찮tri 하여 사냥- 뜸 좋아하있 는 터l 하루-는 f!±씁山이l 올타 가서

깎고 山밑 ;납에 유-숙 하썼 다” 꿈에 곰。 l 귀신 A로 떤 하여

-"i!. -9_
D' c

시 lol l 플

iil/ 말하기를 너l 가 어 째 서 나 쓸 죽었느냐 내 가 휩生하여 너 를 장

아 먹￡ 러 라 하았 다 " A 싫이 두 럭 워 하역 용서 하기 블 청 하였 다끼

귀신 。 l 말 하기 쉰- ~ I I 기- 나 블 위하여 ι꿀플 세워주 겠는가 하였다이

太랬 。 l 맹 세 하여 그 렇게 하겠 다하고 꿈을 깨 니 땀·이 플러 자 c. j

블 적시 었 다η 그 후 로는 ·플어l 나 가 사냥 하는 일 을 금하고 그

곰을 잡던 그 장소 어l 다 절 을 세 우고 }서함좋 또는 훨γ넘총 라 하었

다n

그 로 인하역 마음에 감동되는 바 있어 悲때이 더하였다。 그러

하여 당시 살아 져| 신 두 부모 플 위하역 fLI펄폼을 改修하고 혐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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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2-j 들을 만들었다。 한편 前生의 부모를 위해서는 石↑L춤를 새로 

짓 고 빼책파 表힐II 의 두- 뿔師를 모셔 다 각각 그곳에 머우르시도휴 

하였 다。 그러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( 부모의 ) ·을 만들어 모시 

고 그를 길 러 준 은덕에 보답하니 한 몸우로써 二世의 父母어l 효 

도플 한 여l 로써는 엣척에도 드운 일이 다。 훨施의 영힘을 어 찌 

믿지 않을 수 있으랴 , 그 후 石1.l을 조각하여 한 큰 돌을 다듬 

어 짧蓋를 만들려 하는 데 돌이 갑자기 세토막ξ로 조각。 l 눴다。 

城이 몹시 아쉬워하 다가 잠시 잠。 l 든 어느날 밤에 天챔o j 내 려 

와 다 만을어 놓고 돌아갔다。 大썼이 일어니 급-히 南쪽 領어! 

뛰어 올라가 香木을 태우고 天빼쓸 앉힐등하였 cj- 。 그래서 。 l 고l 」으­
| /、 2-

香짧。l 라고 한다。 장차 五百千흡딛옆앓-뜸 지i 싹 하았 S나 불행히도 

;훤꽁王大짧 9 年甲찮 ( 7 74 年 ) 1 2 月 2 티 이l 大;넓은 세 상골 따 낯다。 

나라에서 마첨내 아 일을 따 ;:,I 고 輸ψQ大찮; ( 이 픔은 大싫 自융 합i 

Ji妙 l덤 . -월德、王이 E할師로 封하있다 ) 을 w하여 .마구니 플- 쫓 아니|고 

이 섣어l 계 속하여 머무료시게 하였 다。 그 •i.l 1휠부i°' S.j 할絡와 숲향 , 

그 겨〈石어l 촉각 낀- 技巧는 핑챔으l 여 긍| 끊利中에서 이보다 나은 

것이 없다。 

그 당시의 주요한 건 풍파 그 크기는 다음과 같았다/、 

O大雄織 25 間, |홉의 높이 는 四 쐐룹 |徐外하고 BR4 -;f, 둘레 ( 댐 ) 

88 把 , 各面에 층체 (橋 ) 8 步를 두 다 

東웰꺼품 3 f벼 

@ :$P'l蘇.B;;·는 그 느볍潤i볍~어l 서 합핸를 大賢의 法名처럼 。l해했ξ나 같은 

꿇원中 낀됐짧뼈海훌훌廠」 。l 란 大뀔짝i] 는 그러한 言及。l 全혀 없£으로 여 

기서는 m추 j평 플 。l 픔~..£. 」£지 않9논}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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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당웰應 3 間

EE多옆참 四패 의 1~J植 。 l ￥Ef쫓

西*굿迎j흠 1 名 氣;影참， 洛 ↑죠어! 의 하연 상”극풍 때 ltf: I ol 땀나라 에 서

온 사 람。 l 었 는데 한 누。l동생 。 l 있 어 I폐斯女라고 했다c

그 E 工을 찾아 왔무나 大功。 l 아직 完7 되 지 않아

안되 니 이 픔날아침 띤· 方十펀쯤 훈l 곳에가띤 天 ~(:~의 못

。 l 있 을 터 이 니 그 못 에 가보연 핍그 럼 자가 닙l 칠것 이 다

했다。 그녁 는 。 l 말 을 따라 꺼기에 가보니 참외 그

럼지가 없 너 라 ， 그 래서 。 l 섬 의 。 l 픔을 그 텅게 쑤료게

훈l 것 이 다。

八方효剛座台

?’'t §fj台 - 座

ιε즉앙; 往 &야

z날 j戶 台 - 座

}:£ 長: Ilia 20 rElj

]펴長 l꾀 20 r혀

1t=z h‘:다π: 1ι~’ι 3 1i.J'j

•’ 그-- yln‘£ •-‘X:t 3 fi:JJ

이 것 뜰은 각 石往 로써 훌삶造했 는 더l 훗첼을 새워쳐 든‘ 뭇 또는

E설~에 해차n플 지 은 것 이 라 百f쩌 외 힘 파가 마치 날개 와 같았다 이

ZiJ짧짧짧iF갑:J 3 r읍j 역 시 石影인 데 쳤i鴻山모 양으| 八셈 펴上에 홉블

지 우면 그 위에는 1 0 8 名 。 l 앉을 수 있고 。}래 로

‘는 五文쏠을 세울만하였 다。

升天찮 1 ~

떠 行Iliii 10 i 진

썰·섭 門 6 r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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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람 갚;죄정

白 쉴값

。섣ig띄뒀 1 2 1해

폈함 ftU 18 間

"@ ±:순 l패 18 I.체

fj~ 1t:行댄 26 (HJ

允明台 1m
츠!，~ 'IF台 1 닙

rε ~~ l i“] 6 rUj

七끊 Ii i쇠

、~:.':'~: ~ - ; :
ι:::::¥ 'I펴

九d김 ;흔池

L3 퍼쉰:( ] 8 1나j

.

JC 추浮國 ] !현 ])(;은 八퍼 Filii라 고하니 아 직 누구 인 지 不 방j

찬f :rj3台 ] 앉

。E안휩; 친갖 6 1닙J ::상 운쓸 한 ?딛 ↑象 윤 ti ;침 [다 :>1 / 으 i 하 다j 쌓 칩낌、二~대子 ，

.감 펴王 μ디가 〉，4支 工 이! 命하역 혐 'I.:L감 기ζ o 흑 앓피을 꿇造

하였 다η 김:;i- J서· 플 납첩하여 잠 b~안 것 임〔

그 뇌 I펴은 μ，갚E꽁 으| 갚 '1-， ;파 다블바지- 없다。

}~~i규 꾀 5 li;1

Lci q규lιi‘ 51너j

:it 띄台 1 1죄

f.J 行 L:i ] 0 j 섭1

lj i읍 I ' ‘j ] 때

김L::! 'Io ， J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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꿇t'r 'i:찢

談 i껴 i챔

:It~ 어I ;.;폭 등i:. l갖 32 { i 1j이 있 었 다η

地談짧 12 f폐

뚫F台 l f.X

}~‘댄 k찌廳 名- 5 ,d)

[섬 i써錄쏟 5 f폐

;({~창섣 5 II벼

진차품 | ‘L] 3 I해

六꿇 f' 'j 3 H버

六ill 섭 天 · A· 滅뇌 • r 매 沙 hr.ε • 강조보 •地샅으l 六쉽各E

4 1 니j

J' :;、1 2

-와i 밀츠

fY~ tl ix< 41삽1

不二 I ' "J () I 티j

十 王활 4 • 5 I 너j

4 1펴

天王 |‘'j () i 늘j

-표 I ' -J 3 I 벼

十六 )，'5 ~μ 4 . 5 피j

文;;:~ U 5 i llJ . Ri다 한 파괴石상과 左:台의 ;℃ι.:~ .칩섭座台와 웠 王

1::;~子 2 작 는 녔火로 안 하여 i뚫원하 되 었 다。

누구가 만든 것 인지는 알수가 없 다。

允쩔따 ;if’i휠 2 1 i 비 셨상i!iJ;~ μ:一 1써파 1i:혈에 는 짧以太王의 펴 덤이

있 는데 。 l 것 은 침文王代의 송슴 k피尼 . fI3 i효의 품 。 l 다。

.돼 陣는 ~ t;꿈定公主 의 딸이 다n 그럼 수로 世上의 弟

-°1 라 고 알 려졌 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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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1別혈 5 (버

西別室 5 I해

t't필젤 7 펴1

光明台 - 座

正짧I ‘녕 3 f벼

k’< 53 3 IJj

§졌II J띤 10 펴j

c;~香i펀 31닙j

f~ r. ;lj f'당 6 ilJj

五百펌갔앓 32 j<.;J

혔 I띄강~15 各 l O r펴

~힘J‘ r9 3 I 닙j

첩，함 i찮 5 1dJ

千11. ;뤘 25 r니J 8쉰 ° i j 말 하기 쓸 :~.쉰씌크E 때 으l 써良 7히는 센l妙폈比

핫~ ~며 또한 짝;it ( 붓 o ，응 그 러는 일 ) 쓸 잘하여 꼽상i

권:으I ;t >‘;三 '~ _ •三처또판 • 펴J핀 의 기 와와 天王꽁평:밑 으’

八필G 샘강파 tξ짜 몫으l 主11.三힌 과 ↑L 똘! 폭으I - 千설 섬 • 左

켠金폐빼홉。 l 모두 그가 만늪 것 이 다。

- ;:-i f ‘ 컨 3 1펴

칩· 를l숲J 3 ftj

山呼짧 7 h티j

꿇검~~뚫

4PJ:1iQ t.‘ι
"、‘↑hI '15':

{견햄‘ ;현

十玄門 5 間

E렀 ·눴 22 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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±子 | 셔J r“"I쉰피

월£;，~쉴i

j:~£ 서 i.l 휠

西別E칭

消 J:i\‘ ;칭 ’

明 Jl ~

左右줬딪~1월

v3 흉 효붙

外첼 ~

)H! ~.:(흉.

;즈갖힐 3i

}.[ fill 7μ E칠

잔行꾀 5/닙〕 판 48 좌 。 l 있 ￡나 벤 거 러 우므 로 기 꼭하지 않 는다끼

f<:;.<‘j 딪f h윌꽉 측두: ji펴 싸-극F 어l 는 각각 념μ; 이 뚫꽃 되 어 있는 데 그것

응 벼 쉰 바 없는 젠 ;3: 01녀 () :::ξι; il • ，~IP 3，사浮 l~J 닙池과 숲河 ， 玉 광 石심

굿i핀과 써쑥 。 l 있 다~ ( 三 l :tH십뒀 :i:l 산와 랬1효에 나 온 다 )

山 l ’ ，'( 으1 ~-;L 펴는 白 따山 인더l 파 웰。 l 내 려와 )~i셈 으| 싫Jzf섭어I 0]르

러 다시 IS쪽 o i륙 월- O ~ ~딛펴 山에 서 멈춘다。 ( 한 갈래는 !혐쪽￡로

가 1:\ ; 1냐 山 。 l 되 고 나른 한 잘리l 는 그ζ쪽 o i응 와서 많 含山이 되어

높。 l 솟아 당./] ( f젠 I'넌 ) 무로부터 때方 o 로 쓸어 가 앉고 YD:δ을 터]

하 니 。 l 것 이 石11. 란다 n 甲깨Jj에 서 王치우로 떨어져 困方을 l헤

해 앉은 것 이 'IL l괄똥 다끼 그 펴形을 보건대 싫 말을 느려 운 j~

}적 인 데 。 l 는 꿇뭘jμ 。 l 라 생각된 다 () f1，. 띔 늦뚱에 서 三딸쯤 떨어 진

곳에 우 村쯤。l 있는데 左村행을 進따 。 l 라 고 한다。 즉 댐 。 l

fj iJ )i숱한다는 뜻을 냐타내 는데 그 품 중간에 큰 돌아 우뚝 솟아

- 9 -



모양f;iJ進 하는북 o 로깃발과같 다이북파그교

「모 양은二L있고

있 다끼표시 되어

뜻이다”:i f& tlJ 한 다는호 랑。 l 가부료는데꽉山 。 l 라고r션村:t)j 을

쉰 다~ i;F.;r兵 으l같고l나 훨과모양이二L세우니I뭘i슴을한을판에

같다π것표시 하는。-E
스
a모

승 . '순 • ~i‘i뽑 • 펴쩔 .山숭· 에하는데七힐京 山。 l 라고또山 은

짓 고딩
{근띤일 곱군데 에 다때운。 l 다(많기· 꾀했파 · 값

。 ，

/λ

。 l 것 도

i~i ;'>J 어l

있는 데

'I νξξ
'"i Ll -,

강~p.x: 극툰 가

↑1. !힘끊으|

山 밭에 는

;설 -은。 l

또

것 이 나 ，)

같 있 다n

서l 운처 음

七옆의

.J\. 패。 l

다)

6팎체 · i섭 歸 · 젠책 ·Ii. -:'날어|~( 펀王찬과편1줬 은7\. 7.、;t j;[어l

용탐험성元 쉽i쭈已으! 하면)샤 i. ~ I:c 어l있 다ηf왔 。 l죠 ~- -~으l도-힐L~iiJj 혐

/κ 。
~i'i ~So.~I으|( 쩍3ζ王。 l한다”;; j. !.'’ ‘시 되 었다고( 6 81 "C ) 4 ’ j 8 rj 어|

했우L敏 하도J추쉰표하 :간 서表 f; i l~ 혹하여 긍댔고i2E죄하도_:1는이 저 작­’ /、 ι

H ;; IJ 하?까쩔 ;i F]도元:놓이|丁치 ( 88 7 6£0 )7't ;’μ 元 :i도

한 다 〕

다

다

표j~ B헛 • c갚 ιi으l더 둡어f즘들과,..f1日 으|~D '다 ;j) 6E에
('7) _’_. ....._ n
) 슷↓낱 조: 二ζ 슨

11.쩔心하고섭기기로받플어1，:，(칩을亡兄위디L1
:x:~t:%;王과

zT

‘ -. -
i;승 1.>: ;•. :;모 셔 다가}판 μJJ챈 rr~j슬t:'I~렌E짧 l렘 을布퍼하고‘'.tc: i . .., ‘’

xι( i ·;J~I; : ，권: 에

하있 다n~'， t 하도유"「강-‘-

것o j 마i’릅t~1일

-1 0-

ζEιl 다

:}t ;~ 3 年의

:"1디효 1年은 7뚱가 。}니 라

A일王元쭈야 라 했￡드로

@



大학it:혔 iL l 딩 놓 E꾀I→j‘ 쉰~7 iιfL ( J햇王。 l E능造 케 한 {L. ) 文珠홉뤘f상 設 빛

序 ( ) 션 등k꽉‘지 음 )

내 가 。 l 와 같 아 들었도다 흔 흉기〈 의 바다와 같은 世界의 12

:써 부처 님 의 융는 週 :7't F!욕 니 중니디
쳐

.
님
}’모 그 따力 。 l 가장 .!r_ 。

.'1" -

신 분이로다n

1LI꽉풍尤추치으| 꾀펄표딩으I i피i ii-:은 太傳 따t{ 7ζ王찌l 드린 것 o

로 ’/I ff 랬 댐ft 法뭉는 ~' j 면이 델싫 으l 玄 ?흡을 벌 기 위 해 뚫값한

바다”

생 각 컨 대 王은 챔《山 뿌의 사밖。 l 며 녔은 둡Lj외 化身이 니 저웰 에

걸쳐 닦아 千年어i 야 서 로 만나는 임금 아 니 라 i~ i~ /..j혹부 터 나! 러와

효싸‘을 다스 r.-] 니 늘라움제 도 f..-J I; :. :~ L당에 오 시 니 라 갑자기 올아 강 시

기 가 따쉰 되 자 임 금운 가고 μtc만 납도- 마끼

三無 ~IA의 iL!을 ;!l~ 하고 lJJ 不;서 으| 설을 간 직 하고 。 l 미 둡。 J- 간

;τ王 을 우러 러 보며 , 이 지l 참으로 찾아갈 太|펴 。 l 없A 때 그 자 방

같은

머 2- 1 킬쓸 자르고 거첨없는 마음을 다옥 닭채 하 다η

얼굴모습 은 천 연 그 대 로。 | 며 忘 ij파i는 투l 애 다 심 는

」무 궁화스런

것을 잊

고 있 다끼 사 람으l 옥숭 아란 갑자기 살아지는 아첨 이 슬과 같은 것

이 따음가는 곳에 죄 착 은 없 ￡줬 다 n

。 l 에 위 대 한 성 자의 모습 을 찾아 아 쉽-다운 손무로 그 거 룩-한

부처넙 모 습 쓸 그러 니 벌써 왼 속 끌을 그 렀 을 때 오흔쪽。 l 장

엽 f;l l 지고 가 람 으| 총쪽에 광영。 I lol l 최 일 때 ， 서 쪽 가람이 옹시 이l

벚난다()

옛날에 는 두 잎 으| 꽃。 l 그 아 릎다꼼을 바쳐 닿은 일을 성추l

하는 원인이 되 었지 만 지금은 천 잎 사귀 가 깐절히 그 깊 은 소

원을 말하는 구냐 펴컨 대 임금。 l 시 어 속히 그 싫무로 "gg필에

- 11-



샤/~ I' 아 L-r 'l

이 렇게 텀하고 나서 달벚 속에 그 달을 面하니 마치 그 달으l 봉。 l

구릎속~.£. 뛰어 들 어 가는 듯 하 더 니 , 영 영 가는 구 릎을 붙장아

오고 말았 다n

桂 잦E行A o j 며 ， 흙li t힌 :룹 인 감〔힐이 命 을 받아 말을 골라 。 l 에 꾀

하노라

11. 諸

1 ξ:! '-- r、 I .-..1 l"'l l '- . " 口 。

-y- τr 낀~ ll ‘'I I λ‘ τr 며 τr

모 두 다 LtZ 풋 한 것 。 l 니

。 l 않쫓 힘 가 운데 에

~j德 。 l 緊휠 하도다

한 좋: '1ε it; 가

찮- 족감 j침을 우퍼 러 보여

;~] 흡 벌 어 걷쩍i삼아

"" ‘납; 으| 모습 쓸 그러 니

보 l!ij -!응운 구 픔이 걷 혀 달 。 l 보이 며

즙증\르운 바다에 울결 。 l 자 너l

쩍仙같은 윷대 찰 란고

고요t-I ~니;갚.~ ..!료운 ~ij 플 따 우는도-다「

太샌￥: ~t 王마

:;,'1~1 치口 fbJ O ]

장시 辰 i' 외 땅을 ?하니

일 찌기 찮찮 넘어 까지 소식。 l 플렀 i며

뿔뚫山밖￡로 。 l 픔이 난

ι;fr 台上 에 서

원 컨 대 回 en] 하역

方행에 짜운환하려라

- 12 -



二좁싫싫

함사람으l 生흡 김。l

두분위 파홉Ll을 삶등正하 니

따fl1:섭이 影 ( oj블 능가 하도 다

별者괄 그 러 워 하기 옥마르듯하며

담 넘 어 우러러보기를 다투니

짧을 向 해 싫 하연 놓 히 解脫하t!-j 라

누가 모양￡로 온 다고 말하느 뇨

슬기 로운 지혜의 마읍은 빼앗 을 수 없무니

후숭 &넬으| 길。 l 어 찌 멀기블 때하 랴

젤 .갚의 노 블 저 을 띠| 바다는 고요하 너l

뽕-나쑤밭 엣 rq 닦아 라 인

반 느시 ~j~꿇台 .9-1 ;.ξ폐이! 있 우 니

자] 0 I 0 I 우-커 지 우l 대 하지 않느 냐

이 일 은 오 히 려 부끄러 쉰 윤 ‘닌게 하 L j

붓 끝에 ~I!~ 텀 。 l 즐 거 워 하도다

f규 f노으I 빚 갈야 한결 더 수숭하 너l

t전丁감正月 8 더

佳찌行A 1섣 줬합이 지 음 [ 황組떻.:z 어| 나오. 다 )

大훨 l';)宗 {L t필놓 l페 웹l챔1L f象 ( 잭與王。 I %캉 j휠한 •L ) 談 井 I한

옛 날어l 싫橋土/\ 은 마음。| 권 EH 롭기 그지 없을 때엔 그 하늘

같이 섭기 는 스승으l 말 씀을 청 하였고 둘휴大士는 우러러 생각하

며 스스로 섣닫키 위하여 마음을 ‘때方챔土로 {헤 히H 집 중·시 컸다는

。 l 야 기 가 있 다 () 0 ] 는 도두 다 필-륭하게 法 門에 들어 미러 쏠

-1 3-



아갈 길을 준 벼 하고 수도하는 의 미에 서 였 다 。 준 벼 가 있 우면 ，

惠짧 아 없 o 며 흉성한 우려 들이 이 를 돕는 것 이 다η

그러 으로 이 절에 스님이 가 람을 제숭해 맡아 째山 어l 며 우르연

서 냐하기를 일 찌 기 싫山 의 언덕에 서 *뿌참 가 도러냐기 플 바라고

널 러 사 람들을 引 젠하기 괄 꾀했 드시 。 l 띠움 댐 is;;에 ;、찢펴딪풍↑L 으l

1꼈을 갖흉하니 그 · 그 럼이 。 | 마 다 되 어 。 l 에 M홍 f삶어l 게 i검 를

써주기를 부탁한다η

이 어l 마음으l 향기혹운 씻 -늘 밝히 고 두 손 바닥을 모아 우러러

띈하노 니 ↑11"쉽 으l 젠은 판래 j ，초 에 밝혀 있는 바 支 :in끼; 으I 'u후 써

으l 말귀 속에 잘 쓸어 나 있고 또 1갑섬의 t펌 은 ~ IH~l B;; 으I 1니 f，않의

말 씀속에 서 싣- 도라니- 있어 섹 윤 열 띤. 모두 환히 알 수 있는 바

이 다끼

생 각컨 대 응딛~ )f! .ill ( 다I l:'- l 기 픔 벨 <Ii 1찍A °1란 뜻 ) °1요 도한 :;.E色

，념도:. o f- 니 딘 서 억 지 로 II파 타j .υ l‘ 쏟으I trt 法 I'~ 짝파 그 부처 님 의 자닙 |

으l 폐力 -올 낀 ii '...]하게 도| 니 지금 부끄러윤을 상 할 길 。 | 없 ξ며

마 치 가·을 매 0 1 와 같。 l 임 을 다쑤는 수밖에 없다 끼

식;넉 f-~ ;ij'，， '.’ 님 ( 太城 ) 은 J:z-t& 으| 기긁어l 일 ~I 기 놓5.-')읍 지 있는 데

。 l 는 슴H 가 지 려 할때 김 山 。 l 먼저 알고 그 잠자 i!oj ;를 찾는 것

과 같았 던 것 아 니 라

Z、，{ ·f;-~는 날로 더하고 값덩 |은 날혹 갚어 퍼 '1'1" 어| 서 파 연 E잖馬를

얻 을 것 이 며 , !」土에 서 넓을 더 위 잡을 것 。 l 니 , 접폐플 그라 며 • oj

어j 썩을 짓 는다 。

f§海 라 렀山 어l 한 절。 l 있￡니

;[:~ 1 ; 11 l괄 。 l 라 。 l 릎하였 녀l

- 14-



主A宗끓이 친히

표제의 너! 말에

세우니

깊은 뜻 숨 었너l

핸til.에 눈을 대고 파談을 보며

iL l필 에 마음 돌려 꽃힐을 찾 너l

£1山 에 서 는 露 L펴 을 평 펑 케 하 려 하니

마침내 꼽海에서 잖얹을 없게하도다

귀충한 스님의 한 말씀 法施플

단월이 마읍바쳐 따르기 를 기 약하너l

폈에 서 西플 바라며 그 j~짧플 그러 자 니

西山어l 지는 해가 그 봄을 보도-다

각기 제나라에서 힘폐를 일 으키 니

동쪽으l 아축여 래가 또 한 기 。 l 하옵 너l

잦言。 l 반도시 JJ 1lL한 별 을 안했지 만

필 경어| 는 마음 으l 며 불곳이 있 너|

쫓 융블 핀 生 함은 ~ o l 쪼 을 처함아 니

。 l 뜸 세 상으l 修行은 끝을 삼가는데 있우 니

편안 히 모셔 놓고 과씁쓸 우러러쏠제

누 가 그 평을 보고 침通치 않우리

支公파 찮公을 경앙하요 니

모 두 다 ↑1. 1필 이! 겨|시 다 가셨 너|

( I 미 年月 日 젤§-: m~~ ·f·r，~ 초k갚지 음 폈組뀔!文 )

王써잔民 ( 즘:大챙三 [단의 ;係 :;z 다 ) 가 ~t종플 위해 댔迎 tJiJ 7:;: {Z~ 을 수

놓은 패을 만든데 대한 칩파 f1

듣자니 法폐가 공충을 날아 서 멀러 이 迷훌의 나부에서 멜 러

떨 어져 갔고 忍꽉。 l 말씀올 타고 높。 l oj 불붙는 집 을 하 직 하었

- 15 -



다 한다。 말로 쟁究 하 연 妙‘ I ’덩 을 불 수 없무나 몸을 。 l 끌고 가

면 실절로 첼찍어l 들 어 갈 수 있는 내 하 울며 살아-서는 놈은 영

망을 세 웠 고 죽어서는 좋은 인연에 폼을 맡 기었 A니 E헤하 면 。 l 부·

어지고 往하면 不폐함。 l 없지 않겠는가 ?

숲州大 ;;J5 칩 숭公 ( 값뛰j公 텔짧인더I 7(앓으l 아 들。 } 다 ) 은 少헬으l

玄f~l요 大 힘·으I 令 장 o 로서 장막 을 걷고 大댔을 잘 보살펴 일 찌기

￡헤 b넘 ?훈를 분 담하녔고 자 ;;. 1 를- 비 켜 tt격즘 릅 求항。 l 간 절 하 니 머지않

아 효써플 쓸 터 인더l 어 찌 큰 내 플 건 녀 지 옷 하고 먼저 층은

재 옥。 l 섞 어 지 ;;. 1 타 생 각。 l 나 하 컸무려요 ?

쑤 인은 산。 I U사 침 처 컴 두- 럽고 ￥L가 줬월 처 럼 초졸한 더l 좌자 기

f)r天을 잃게 되 니 죽쓴 옥숭 같。 | 쓸쓸한 마음을 안고 Ef1jJtt플

맹세 하며 Qj e- I 텔 을 잔파 용모흘 바꾸고 자l 풍을 희사하역 영옥윤

빌 게 하 고자 l‘감삼宗 뿌 !fO六 쇼듀困午 ( 8 86 ) 5 月 10 日 석 가 모 니 ↑1. 1싸 으l

I,J 1 I，경 을 수 놓아 섭千JJ 을 위 해 바치고 표彼하게 땀 하기 달 끝

냈 다。

。 l 어l 곧 •1. • 필 • 쉽 三댈껴I ~깜依하는 꽁- 터 운 뜻 은 五띤의 彩

色도 。}픔다 운 한 @퍼￠홉을 。 l JF- 게 한 것 。 l 요 그 잘라 마은 남

어 지 전 에 풀을 -들 여 바느 질을 하니 마 치 아 지 장。 l 가 끼 듯 그

러 고 슬기 어린 구 픔 o j 나부끼 듯 虛또어l 높이 결 러 그 벚 나는

功f힘을 더옥 화창히 드 러 내 도 다 。 우려 러 天上 어l 태어 나는 짧

;jS을 누 려 도옥 도읍는 것 이며 침悲 으I l.cl l 를 뿌려 주시 라는 뜻 에 서

。 l 이I L룹}휩 니 다。

Ci씬 하도다 섣델챔 。 l 여

，，， . '; ; y，] 하도 다 f떤강j 0 ] 여

짧은 to잔를 적 시고

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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빚은 替宮에 떠있고

바다워 太 |장볕에 우지 개가 나 르고

따鼠。l 바람이 는 하블아 래 냐르 너l

강캄한 신 바 로운 밤

앓뭘짧한 푸료른 하늘

실 벼 들어l 원 한이 맺 혀

수놓아 일을 만드니

!Jf. ~킬天上 에

;情誠° 1 f..았通힘 지 어 다

뿌 ;]':0六年떠 午相 月 日

써.Ii찮협 r갚致찮지 음

처f k퍼 !애의 上휠와 l필싫 • 大힘팍:이 i닷많大王을 위 해 꿇댔i펌土플

!~곰하는 돼文

우붓 i않을 가지고 f土플 뱃는 까닭은 사람들을 모아 띈증상 ° i료

쑤처닝 쩌! 랩答하도옥 至誠A로 노력 하려 고 모。l는 것 이 다。

f쉰참王융 ( 8 82 年 ) 추덩 月 5 터 j관앉-大王。 l 쏠아가시 자 월德 • 宗室

및 가까운 ;객짜갈은 서 로 그 혹*품을 띨기 위 해서 꿇렀逢若千 끔B

룹 민- 을어 ;륜 했의 동쪽 11，[휠풍어l 와 쩌플 올렸 다 。 면 ~(ij 和尙 。 l

강 단에 서 。 l 제 沙L'j 을 펴샤하 려 할 때 이 글을 짓는다。

무 붓 生하고 찮함이l 는 -定한 I랴때가 있 다。 편 5죠 에 게 는 다

그것 이 알려져 있다。 쉴子는 그 픔을 알며 哲A은 그 시 들어

감을 5.A한 다。 가는 물을 쫓아 돌아 간다고 하지만 10 0 개의

옴을 가졌 더라도 갚기가 어 렵고 i등챙 을 밝히 지 못하고 또한 깨

닫는 일이 없:며 千談가 걸 려도 슬픔만 끌쿠어 迷흉으I #t짧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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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월하지 못 하역 모 두가 I훌傷의 경지에 쭈구리고 있 다。

그 러 나 。 l 마 玄땐 ( 道家 ) 에 게 서 쩔뼈 힐 기 회 블 잃 있 다 연 楚雄

( 1L ~효) 에게 해命 함보다 즙‘한 일은 없다 。 능히 90 判체에 마음

을 가다듬고 폼을 向하연 반드시 三千世界 어l 智찮와 鉉悲를 골.

고부 펴게 암 수 있을 것 이 다。 하불며 손수 부처 님 의 金言 。 l

니- 口 센되 어 온 E효f홉 플 버l 껴쓴 다연 젊 。 l 그 댄3냥 한 길을 덮 을

것 이 며 눈깜박 。 l 는 사。 l 에 뜻 이 그 부처 님 앞에 도 달 하며 영원 히

四流으I 3핏 面어l 있 어 위로는 妙、폈를 얻는 데 進-步 하고 같。 l 大웰

의 숲에 몸을 맡기 게 필 것 이 다。

엎 드려 생각 컨대 光王은 셉 己으I 7;월A !2.. 로 임 금」ζ혹써 그 1펴 성

보기 쓸 아쓸 ..'i!..슷 하시 녔 다。 百 If:j{ 0 I 모두디· 온전 한 하끌의 염E

gr와 같았 다。

그으l 쪼혈은 때7J을 바 펠 정 도로 벚 났고 그으l 하令-은 또 띠|

우 엄 하있 다。

짧냐라 펄人의 가르침 에 대하여 큰 걸 플 열 어 주어 f닮 l펴[ 을-

널리 振作시키 었고 줬l성하 던 /서 I켠에 새 바람을 넣 어 나시금 ↑~ B

。 l 벚 나게 하고 마침 내 九꽉에 서 煩·때와 킹듀체앙을 - (뎌하고 四션

( 바다 ) 으l 물결 윷 멈 추기| 하며 영 원 히 千;한플 놓게 하역 7J百

姓을 다시 살게하니 어 ';.1 헛되 히 딩 샀을 놓게 냈 o 러 요 갑 자기

여 닮 가지 으| 音품 o j ~ I_자 하도다 。

벌 上 ( 定댔大王 ) 이 그 훌位블 계숭하시 애 아직 光王을 그러 워

하심을 막 을 길 이 없우 며 哀↑피을 억 제 하기가 어렵다。，협息를

갚기 위해 서는 필·녔 을 뱃는 것 보다 더 좋은 일이 없ξ며 *흡 을 ，

일 기위 해서 는 法육플 일 ￡키는 일 보다 더 좋윤 일 。 l 없 다。 그

c.!하여 마침내 別大德인 떨쫓條어l 게 지시 하여 華짧經을 강하게 했

더 니 賢俊이 없율 마치고 法座에 서 내 려와 궐上에 게 다음과 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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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 l 말씀드터 었 다。 r大和年 |버에 보옵 건 대 均說。 l 라는 스님 等。 !

宣驗王尼를 위 해 승 러 와 倚A을 함께 불러 줍깐로 모이는 結:f±

블 뱃 었나이다。 各者가 繹卷을 가지고 仁洞에 같이 모여 서 로

玄宿이 무궁하기 를 권 하고 빌며 부처님 으l 妙音이 끊임 없。 1 .~ 해

지 기 플 바꾀냐。 l 다 。 名 言 。 l 깊 은 信뼈에 는 미 치지 못한 다 힐지라

도 그러고 언 덕 。 l 골까기로 변 하는 일。 l 있 다 ‘ 힐 지 라도 영 구히

넓· 꽃이 아흠맙고 찮花가 香뒀，로우라고 빌 었 나 。 l 다。 지 금 。 l 均說

으l 故헬에 따 라 經 gI 에 게 흉삼하는 일을 휠b찮하고 이 미 천한 옴

에 서 벤 뇌 플 다 제거하기 를 바라도옥하연 法은 無 4하한지 라 뜻 。 l

있우 니 반드시 成찮필 것이 나 이 다。 우|로는 펄上 의 孫悲플 우 ;;'1

러보겠아오니 밑우로는 。 l 칠흉 한 혈 을으| 듬원을 을￡소서 ... ....... .. .•냐

설딛 上꺼l 서 。 l 횟하는 바릎 을 이 허 락하시 어 골 待띔中 에 서 가장

글씨 잘 쏘는 。 l 를 택 하여 용품Mil갚 f성: li]j i:암 R!-( 品 댐-을 짤흉하도촉 命

하시고 용合을 검짧하시 다。 그 슨合 날어! 이 르러 王 으! 使똥이 經

을 i흩持 하고 자려 이l 앉 A 니 그 싫나라 도 英이 깨끗한 뜻우로

맹 세 블 한 것은 pl· 치 小菜어l 游 한 것 파 같고 爾帝가 도 。 l 를

흉내 낸 것 은 펄파한 。 l 블 내 "-I 껴 효휠상칭하게 하여 大당료 를 숲허 가

벼 히 여 김 파 같았 다。 어 장! 잖花經의 妙f홉 블 장난 함 같이 하 려요//‘

흙융한 結훗으l 많 I최 ° 1 자 友'In의 至쉰가 더옥 뚜렷 。 l 드러 나도다。

王者의 황威는 스스로 올라 가고 드 [; 1 에 *l풋情이 바람에 나 부끼훗

따라왔다 。 願 컨 대 쿠릎。 l 일어 方木。l 春I陽을 만남같。l 되고 百

川의 大했 이l 불아갇같이 될지어 다。

。 ! 에 上宰 갑f 쫓옳 슛公 林南파 핍앓 軍 응E 젊차 펌j과 II휩 짧 파 金一

等。 l 或은 金파 。} 름다운 彩色무로 또 或윤 寶한 盤石 o 로 i:- :>1

標하여 fu~蘭의 탁월함을 표했고 깊 이 操燦으| 그붓 임 을 표했 o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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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상盛 한 Ji~종을 보고 눈섭 을 열 쿠며 행했을 가르켜 마음 을 기융 。 l

여 영 원 히 天’냄으l 鉉悲 하싱 윤 기 러 었 다。 함께 追피하며 E치 J ;닝 4:파

을 륭하었다。

또 !꾀 하E과 ‘f겹행 等은 닮元처fi，갚 을 륭하였 는데 北宮으| 강公王가

。 l 아야기플 듣고 삼財를 줍협하여 t펠땀블 만 을었 다。 아릎답도

다 天倫으I L:5으l 두터 움 0 ] 여 누 。 | 으l 쉰功 01 ..!E 깊 도닥 。 ...

。 l 와 같0 1 은갔。 l 모두- 한결같。 l 원하여 1 年 이l 두-번씩 1.1. 1쉰폼

允字L( 어l 모 여 百 LilJ잊 쉽을 ~~taG 하였 다。 ....

뿌和二年;초생行.A ; ’ f致칩·지 음

[ 껏낸; f급 lt:넙 에 나 옴 )

王 ~cf: ft 가 ~t걱 빚 亡兄을 위 해 쉰짧을 빌 고 tig성 하면 서 C

2- 1 는 1 ，'1文

( 4셜、 탬 )

ii 으l 仁宗天설 2 年 r:p 子 ( 1 024 年) 高麗題宗 1 5 年에 LT 월1

i가宗은 i : iJ 느E 섭宗。 l ↑L앉 을 맏 고 상찬해 온 사 /설 을 j섣섬하여

Aμj 二F fd바~. /j ~ 플쓸 보내 三 핀大김 h 파 센l府폭 을 풀 리 •L. I'[:상쩍

룹 j홉따하고 짜윤 벼l 풀 거l 하 있 다。 3 0.A 으I l'넙 0 ) IT. }j냥을 맡았우

녀 태 2 0 ;' .5 을 L-:'i， ‘ ; '3 하였 다。 ( 사꼽 "t - ~!어l 나 온 다 )

濟;.; ，， 3 쳐도~ 랴， ( 93 6 ω三 ) 에 三 객 을 값合하녔 고 6 !iE己 1{ ol/ 쳐 음ξ로

i헬L s i꾀융플 쓰기 시 작 하다。 ( U씨 의 치Ti. .i 滋亡 ￠으l 힘 -뭉는 .‘;J갚 되 。 l

다。 天낌 5 年에 꽃뒀 r 찌:i R￥‘을 UH， 司 ;:.i) . ~:. J판로 고치 다。 j싸↑，딩 元年

甲 헬에는 皇 싫극똥 :JL 입념파 左~j ;윗효 • 깅;六 1L. 이 火 κ 로 삼*-되 다。

~;G주o 12 죠E뮤 午이| 安]';i ~:띄 P;" ::플 j~:효 않 守宮 o 로 고 치 다。 2 2 쇼i三 甲辰 어j

필tJ 극뚱 九뭔 i양파 깅;六↑L u I 되 다。 2 6 !iE U J‘Ii 블 핑녔 침l~ 무로 고치 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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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昌元年Z홍에 휠龍좋-에 벼 락。 l 떨 어져 많失되 다。 않EX. 1a 月 1 1

日 에 皇龍측놓짧숫가 줬古/κ 들에 의 해 燒去n되 다。

南' 5f! 孝宗 乾i휠 8 年王辰 ( 1 1 7 2 ) 高麗 明宗 2年에 昆짧짧파 현짧

股。 l 필創되 다。

大師 짧玉 파 秀뼈·등 고려조의 補林中 뛰어난 운을 明宗은 가

장 德行。 l 높은 두분의 스님 。 l 라고 존경 하여 王師로 封하려 고 中

樞知奈 뭘 兵部待없 王댐之플 보냈다。

이 어 폈京￡혹 上幸하사 華鼓?土↑L 띨후JI 이 르러 允字~ 한~f철으I 동

쪽 벽 에 勳.하大王의 협 f썽이 결 려 있는 것을 보시고 엄 숙하고

공손하게 경혀|하신 다 음 그 두 스님우로 하여 금 여기 이l 머 묘 르

게 하시고 많찮 j갚과 ψE業 j싫위 기 와블 갈아 입 히 도옥 命하셨다。

( 쩌5 1긍 어! 나 옴 )

元외 仁宗 필앓 7c年王子 ( 131 2) 흡섭 忠효王 4 年에 j휠칭을 .1ii: {쓰

하다。

i합 짧으l 웹야oidffi F9 公 으l 화는 海 F9 0 ] 요 倚姓은 ft쉴 u; o j 며 威 .sf

人무로서 E~ 어 날 U:II 부 터 펴%￥t하고 天品 아 정황悲폼고 슬기 로우며 그

掌펴이 매우 휴出했 다 。 1 2 찮에 ↑L핍좋애 플어 가 浮헐和尙 맏 에

서 셔U 찮을 하 고 그에 게’ 서 11-法을 배 우기 시 작했 다。 n司강응 을 。'I

敢 히 따 라갈 수가 없 었 다。 甲午年 핍-이l 협 ↑L科 太젠자t!- I 이| 올

랐 다。

ζ E年에 는 安西王이 高웹 으I l'섭 {옵 플 .9-1 값行。 I lJ ij 우 높다는 소

려 흔 듣고 따둠을 보내 門公 을 초청 히| 왔다 。 면公 。 l 그 命 애

ffi、하여 꽃떠王댐의 宮뿌 어l 들어 가 。 l 래 꽃따王무 로부터 씨北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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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잔f삼 을 배웠다。 거기에 는 짜種을 일삼 지 않고 救짧우 로써

生計블 維셈하 며 고기를 生슛하며 그 피 플 마 시고 그 가죽무로

옷 을 만 들어 입 었 는 데 그 속에서 2 年을 보내 며 추우l와 더위 플

참 ￡며 ， 굶주림을 참￡연 서 도 과草 를 입에 대지 않고 더옥 굳건히

뾰플 지 켰 다。 王은 더 옥 公 을- ]흥챔하 였 다。 :4: [펼위 王도 더욱

公을 1뚱딴k 하여 .:tL 플 두터히 하고 다시 듭당 하역 }~~낀城으l 동쪽에

있 는‘ ，IL. l깊몫 어l 며 쑤르게 하고 ， 쉰갚 fI.l 뱃짧?，\J， ;it잊삶 t펄一大때 란 뚱플

l..H i;. j 고 우대 하았 다。 ( i.에찌 등떼기木 따어! 나 옴 ) ( 추싫。 | 지 쓴 바다 )

훨L갚元 4:: £ -子 ( 13 12) [;Uii 尙꽉블 I:;{ J애 府 및무로 고치 다a

供武 2 0 年丁811 ( 1387) 닥그 필 i쉰IJ L핏 어l 따 파 朝갚으I h~ '~을 바꾸다。

( 2 5 쇠E王 떠 7 져 1 6더 에 太 *.H f:j~ 歐太王 01 松京 갖풍 털宮에 서 폐] .따 히-었

斗 )

27 쇠三EfI찮 ( 13 94) 이I I값·1 l쥔 -원릎 써縣 o ;같 고 치 다。

ψ} 의 英宗 正 iJC 5c年內辰 ( 143 () ) ’씨J !.'!.f. 비宗王 18쏘에 쉴i 김O

뚫kl 大삼 인 힌:5弘 。 l 大탱 j펴고} 삼줍 iJ< 累싫 {‘닝읍 최K {J; 하 다。

大J)j {il힘 主는 다음파 갇 다。

핑한 大쉽 • 安平大君 • 永l- -f大캅

꽉 4‘[ 郞 {’섣 自閔

됐海↓탔멜슴 ?찍 自 itH

개와化主 信싫 처|j j끊海 常

正流 13 年!文辰 3 月 18 B 에 世宗大王 。 I r↑L l뀔몫 ↑L法 f협三옆印 信」 을

特썼하시다 。

-델泰 6 年Z.갖 ( 145 5) 中德、大햄師 惠能通젤 두- 스님 。 I YJ~迎主훌훌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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左"7약 fr회 짜와 철훌 固블 링:술하고 퓨磁을 하다。 칩iJ 化士는 값뻗 펀空

行根 六然 義핍며 大功德主 는 ~j{德大샘와 챙 山君 。l 다。

明의 弘治 3 ( 1 4 9이 1댐蘇 成宗王 2 1年에 童월Ij

흥홍 大R펴 파玄 ° 1 7ζ파 i:Ji:과 各J생을 重修하다。 大功셈主는 다음파

같다。

月山大君

원 )'!iJ"ff향 防쩔節 피iJ fl!:: 尹찢

폐官 張 日 낀f 개 과化士 Ji닐

弘 治 8 年ζ째 2 셔 15 日

센 山王0 1 ia) 펀 댐A: 와 :if P:l SJ딘 徐J섣行팎 에 게 분부하여 훤~~ 11. 힘

꽁 Kt퓨숍핀으I ~샅손을- 命히 }X나。 i ;~ 3 a @:; 깜써. 1千젠을 태 워 칩

成하다。 ( 니 l 음 iii l 正삼패 fiT !lF ~il 5TL 려L하기 야 릎데 없 」느므로 朴 元宗

WIJh폈r . fjx 짜낌싹° 1 핸II셀王 大i~2νiI 게 I삽하o:j °I쓸 f~a 파게 하고 'P

宗 I王 " I 삽 IJ 位하다。)

팅J.j £.1 t플宗 카a ~서 4 3 쳐三EtJ 子. ( 15 ( 4) ι꾀 싸F 明宗王 19 ~튜어 ， .1찰 쉽 Ij

大 f옆 흔&XO ! 大 j;링 」 ιZ을 펀성하 다。 大功'()병主는 다 음과 같다 。

仁明大王大삶

않認大i己

尙宮 윷:: a: 댐:女 雪華

b:V애府尹 J}(능 뭘大夫 추{뿌짧， 힘j 官 즈흙淑仁 값克뼈 새 와化士 智당

:춰命

成化 6 年j찾짧 ( 147 0 ) 大德 7明 。 l 행音댔을 重 ’& 하 다。

- 2 3 -



正德 9 年甲 皮 ( 151 4) 大德 月 淸。 ! 極했設의 용훌固를 童珍하다。

협信士는 흡泰떠파 손1t充 。 l 다 。 ( 이 상은 大않녔上燦文記 어! 냐오다 )

天씀 o 로부터 뿌 l필 4:土 이| 스며 마침내 폈쪽A로 흘러 싫朝를 동

플어 김휠후은 퍼 져 왔다 。

등등한 기세 릎 보이고

첼은 호랑。 l 가

:눴는 홉당 。 l 구 름을

바람을 일으키는 것같。 l

일￡키는 것 같아 새폼게

번 지 지 않는 곳이 없 다。 건 물 로 말 하띤 작은 것 큰 것 합하여

3 千숫 j티1 이 나 되 었고 스님윤 늙은이 ， 젊은 。 | 합 송}여 方名을 념었다 。

하루-어l

상H정。 !

두- 번 스넙 외 여| 블。 l

。 l 루- 아 지고 夜 3 分어|

있 을때엔 구 픔도 무색 연 갱 도로 향

용월융플 외 우는 소려 는 천둥같아 ， 훨1t

호을 진동케 한다。 마치 구슬로 엮은 그괄같。 l 포와 좁아 잣샅

하고 마치 유;;.] 명 의 크고 작은 것 。 l 다 동시 어| 빚 을- 땅하는 것

같다。 德을- 쫓아가는 사 렴 으l 밝은 거울 。 l 요 마픔을 엄하게 하는

자에게 는 보배 로운 맛줍구 실 을 한다。 Aht에 는 젠후움， 주U 롭지 아

니 함0 1 있고 쏘品에는 지l 도 받을 사 람 ， 못 받플 사댐· 으l 구멸 。 l 있 다。

아 누가 그 렛 날 숲盛時어l 있 었더냐 ? 건 울은 아릎답고 웅대 하여

길 게 늘어선 그 모 양° 1 ‘-I플데 없 이 沙‘ 하지 않느냐 玉돌입 시-귀는

흉 을 깎추고 있고 꽤千 의 구릎아 구슬을 역음고 있너I . 소 니쑤 가

白칩을 날2-1 고 달 c l 벼최 는 골짜기 에 별 다러 가 놓였너l 太 |넣을 잉

태 한 첼앓。 l 오고 가고 하띤 서 또는 1:..- 고 또는 。 l 야기 하 며 。 |

블 맞아 했 다 보냈다 깐 다。

헤 아 릴 수 없 。 l 많은 산 그럼 。 l 오고 가는데 온 것을 모두

다 적지 못함을 애 석 히 여기노라

大明 75 ft삽 2 1 쏘 우러 나 라 의 흐組大王 26年쫓己 5 月 日 싫뚫가 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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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밀덩짜을*펼銀한左兵~는할제

옮겨 다

노략질뺑件을百姓 들과t띠 어l

敎 十名。l6증 찌R강추었다。벽 사。 l 어lt파 l!if.D:의;;;.r;:몫의헤어l

깎탄하보고。
닫

。
}
h다아*헛 梁으l제반시 설 과기 타↑11셨파와칠 어l

놓라보고것을。 I _L
». L""깎 ξ츄어 져兵짚。l하 다가7-1-λL욕

n 。 ‘:다투어며

Z}

「
넓。 }여넓사람을法。 l 니 라 」 하며

o J L.
끼~ L""좋씁m o l꽃속에는「사 실

별안간아닌데宮했이帝王으l불살라벼 렀 다 。JjJ- ..Q..
。2:百개으l。 l 고

아니냐 .일 oj]느 :u
E τr어찌당하니JJ< 훌Jg 을첨략자으l

。，

/λi윷젖풍 극놓。1/피해홉L을숙;뭘흰 大뼈가i링科。 l 때 에多흐톱 o 로千Jj

7ζ짧j짜 • 섣※i갚 • 짧싫쌓인란걷어!01끌고 달-려왔다。I '텐 徒플었는 t: j)

사玉무 로승는f갖 과밖에二Z쓸E-~ 버빙. 디 。모두다2 千송패 이I' fj :'Ii-

fi 떤 했 斗。체플
--"'_ 71 0 1
i? ~c. -I사나눈二LE효향만 。 l石짧와울건과

t::­' -
염 이l끼( &1 으l二L5갚 ff;끼 。 l.!i!.. 석千참方色 으|i숲답 와내린첩 뿌이l 서

C낀 01다。시| 만 쉰머 렀으니뜰어 가

仁 i피겨l 송 하여ti함0 1더까 ii3 파항얹常하 니安핫가tJP파하고긋C :J.깥은

일 °1셨의지난6 0 쇠E을-것은세우는다시j갓칩을wd끽하고'"「‘
다 。

f표 갱Ij °1다。피j::宗 10 年의!퍼;.;.，‘F‘랜f iE~ i 治 16 iJ:: 己홍: ( 1 6 5 9 )

김E 思、 • tE:. 싫

하있나 。

引칩l 化士는

;뚫 {값 하고.

t껏 !d~ 뛰j겸

定玄 · 팬칭 • 피l~패 • 字핸 • 함日 • 띔元이 요

f규&핑을

$.Ux: -

드효 j갚 ·을

L감 JH府尹

궁 心。 l

7(:ijj 1.lt!.t크E 는

펌IJ to'

개와化主는

나오다 )( 上*梁:ζ어|원전덩이 다· 。別 샅는

(，jij 化主 는

휩혐 · 性찮。 l 며

。 l 요

}관그 러 고i월삶하다 。1 7 年상子 싫삶 ( 또는 天心 ) 01 뚫찮상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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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~~l을 하다 。 化主는 道天파 印돼 ( ↑生 閔 ) °1다。

|可年 8 꺼 : 一 햄가 自 짧 o 로 大雄j갚을 職造하었 다。 ( 戶짧띠面莊

千 )

또 法鼓를 만들다 。

J i펴 治 5 年ex子 大 천、 따챈。 l 짧法 j펴을 필싫하고 또 玄흉쏠을

새 로 세우다。

10 年잦己 떨힘가 ιt꾀폈 J꽃투l 으I iL l떠플 j효成 하다。 t핍王는 比표

?삽’뚫。 l 다。

)j}감 3‘ 2 ，iE甲 辰 大i:d 海피< o j L;l 삽L.) -K좌 극문 룹 ;펀 띠하 다。

40 샤 大 liHi Mfi녕。 ) n鎭낌j 과 左 i쏘싫 • 친 i~찮 상~ • 힘’j 行파 을 1료 &꿇하

다。

天 I효 6 죠퓨困뤘 나lA 消 lii u ) 갖줬 I ‘닝을 .1li: 싫하고 도 rlih 月휠 을

새 j갚 지 있 나。

8 if:o Dt Jl효 7ζf펴 힘틸# 가 3차西行ιi; 과 }(짜~ tJZ • 香:ifiUl.을 1:1짤하였

다。

경a펴 元후1ft 커; 훤짧 /':J‘~ ~，)Ji 가 E;캉 fbi r' lj 쓸 뚫修하고 떼향 f젠윤 조궐젤

하 다。

5 年 甲f.X. U쌀.월 쉰쌓/료 ( l혔明 과 海月 ) t경客 ↑상에 쏠효하다。

Ii델治 4 年丁쫓 -‘l좀 가 16 싶짧 i갚을 세우고 等f컸을 만 들다。

10 年쫓己 칩悔가 上찮과 三파 位댐와 三편tiZ:牌를 만들다。

깐웅 f，]t ; ~녕 1 3 年甲 첼 ( 1674) 합座 察信。 l 文탔생을 i흘{ε 하고 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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깡 • 뽑·칩 Wti휩 f겔을 만들고 찮音{£~을 겁k 金하 다。

|텐 年甲 寅 自 폐。 l 十王 짧을 創짧하다。 等f체 의 化主는 찢 I흑。 l 다。

JI힘治 12 年ζ未 化主住짧。 l 伯 |쩌을 꾀IJ 하 다。 康j ~깅 p'f寅年어l 自 潤

。 l 휩 }댔 하다。

11공J: 넌 1 5 쇠三 內辰 中行파 을 휠}뻐하 다 化主는 太파'~，; i I넌 克心。 l 다。

( 표心은 또 左右떻-μFJ .£. 새 로 지 었 다 )

1 6 年丁己 핑行찌을 조H: iJ IJ 하 다 。 化主는 大師 建繹펴폐헤Ij 化主는 섣性k↑

Q야l 다。

17 半j강午 香 ;j=i h핏을 헬修하다。 化主는 컸信。 l 다。 ( 同年 줬7갖은

」!댄IJ 헐 을 I젤뻐하다 )

1a年辛X 化主 렐짧。 l 처 읍 o t료 組 ~I ff t.갓을 세 웠 다 。

2 a if-꽃핍 月 ;없할 -.A WIi 가 뒀宗太王 仁없王 JO I父I f상I JilJ 命을 r암플

어 l:t. K( :l쏘μ、 뼈;-패l 을 만쓸 었다。 王 j즙는 大씨딴衣 -

Ci 숲꾀 - 드E뼈 二쩌 ( 7 펴 ) 毛했 -칠 • 행랜 一~

3녕 a; t치 bit l 'j牛 ， 諸 11- 홉짧j 曲 j注 1件 . 뿌댈三짧 I흥 - 깅피

을 持ji성 하다。 ( 尙宮尹a; 待女 걷~~ 金a:妙£ )

2 1 年王成 大雄많에 벼가 새다。 개와化主 ...•. .찮信， 섭宗 ， 웰숲 ，

I뿌효

27 年않辰 갖i5，싫첼鍾樣를 r월 쉽 IJ 하 다。

2 9 年혈.q:. j현 政惠林이 法鼓를 만들다。

27 年rX: B풋 해숍없을 밟金하다。 化王는 餐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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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9 年맞午 左i춘홉를 혈셀하다。 化主는 행仁 ， 꿨明 ， ↑生뀔 ， 智뼈，

$. ;딴

2 5 年려 寅 판쉴橋 • 티 쉴橋블 파修하다。 化王는 한k 해， 칠彦， 연‘챔 ，

秋ff 01다。

4 1半王午 벼가 새고 기 와가 저 절 로 깨지 다。 化主 o. 쯤照、，

法印 ， 떨珠， 펀治 ， 斗쐐 ， 초휴淸 ， 哲心， X표E료 ， 法꿇

4 7 年Ix子 累i!:i r녕 과 3펀싫 |앙j 어I J규 J~깅 을 하 다-。 化主 펴핏

|펙 年찌‘子 짜fl)~ U‘U 을 ↑따표 하다 化조 후行 ， 뿌林 . lX덴/ . 惠썼 ， 日

설 ( J; U짧 훈첼 消 )

4 4 ，.jFζ 때 젠行펴을 파修하 다。 또 大~U냥으l 펴쪽- 기 풍을 갈다

순뚜 內으I tit'. ;￥ 雲차

42 半찢末 다1짧파 下집 끼 I mh>?:되 다 化王는 Jtf 士 {한 明

l iJ1 ，j듀 꽃未 씁}↑1 ii학 p.x . 化士는 天 쐐펀 士 • .3Z :E: ffl 웹괄 ;휠l짜 하 다。

3A i !三ζ ~ 8l즙-파을 E섣 꾀 하다- 。 化主는 뱃 ’파 ， 宗↑己 • j순뿜 . 1M允 ， 3펴

펴 ， ?팍沙 ， 斗仁 . 1M:"，~' 0 1 다。 기 외- 化王 는 댄꿇， 펀찮 ::> ! 디 。

4 2 年잦未 t:A， 音값 두| 으I '11 !1껴을 만 들다。 化主는 힘士 天然

5 1年王辰 十王싫으I ;Fj-펀 。 I °1루어 지 다。 化主 는 王子 • 앗꿈: . Efl 책 ·

ζ gp딸슨는인 *땐 ·懷겹 · 휩핍 • 피↑또 • 편룹 · ←펴값 • 짜줍 ·

황存。 l 다n

54 年 ζ未 ;π합 때 t펴펄0 1 1bJ;1 • 꽤F젠 • lil팝三 향f낌을 改갚E하다。

( 別댈는 댔최、 )

|허 年ζ未 首座 卓敏과 7]( 月 퓨 이 싸J혜 • i겁싫 따j 하IJ 씨마향상을 따 효E

하 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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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 年쩍申 居士 法찮: 0 ) 十王많 두l 으I 1./... 1뼈 을 造成하디-。

( 別座는 再웰t )

5 4 年ζ 末 ;료싶젤블 펀}때하다 化主는 斗天파 l쥔샘。 l 다 。

53 年甲 午 비 가 새 다 기 와化主 .... .. •..씬玉 • 致性 • 呂行 •옆邱 · 就좋

호k짧 ， ( 짧治 )

5 7 年 r.X; [섰 f‘체줍j갚을 f규滋하 다。 化主는 훈할淸과 JI圓 램

"5 9 年핏子 신쉰폈 j갖갈 꺼./!냥 하다 。 化主는 풍함올과 再찮

57 年r.X;B<， 견 i갚 {갖 란 꺼j냥하다 自 떠‘|化主 守똥

5 1年王·폈 쑤게 1 15 IT 으I 젤1鉉大줬悔 갚 칩成하 다 ~[!!-~는 ~~ 1뿔

5 7 !i i:'JJU :X 쑤끼 50 5 감으l 지〈 沙짧-응 칩成하 다 색座는 lZ玉

5 4 (，! :.ζ未 fl ~낯 4섭 j‘↓ 白 할 :댐괄 펀 %하다 化포는 故짧 . R:避

22 쇠i잦 갖 fiJ 찮웰 을 1진 삼U 하 다 化드는 는 펀찮， i펴 꽉 ( 젤;J :"Eft 0 1/

i닫 i낭 ， 化포 는 ;兌 싫 )

55 年찍 ql 쩔‘行혈 을 /혈싫하 다。 ( 몫 i9 )

48 ~듀 己표 玄」킷2뚫 고~ if써 月웰융 i꽉}댔

5 7 年Dt EQ 明 月 상릎 iti f때

55 쇠드 싫 口 를- 칩成 化포는 就퍼 ， 쉽 죠

5 7 年α: EZ 通 政 {싫忍 0 1 I，注 핍， 跳台 ， 獨台 ， 燈찜품을 스스로 術t펀케

하다。

f핑 獲正元 4듀찢써 ( 17 2 3 ) 줬口雲版 l 0 4 .!T 찌 [!. ! 플 鏡成 하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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化主는 大 grtj 싹治

6 年rX; Lf! 무게 8 13 IT 짜 리 大鍾 을 鏡成 ， 化王는 大師 싹治 ( 1J띠主

폈 別~는 通 JEd띔와 )

3 쇠三ζ己 감18띠 j갚을 g ;j lJ

5 年丁米 씁둠 의 威 상찾.7 ~ 虛히l 졌 우므로 헬子플 폼內어I i둥成하다 。

fl}J 샘은 熾t칭 이 다。

7 4;i己 떤 十王파 • 줍펀파 • 南철블 휩 }때 化포는 과聽 ( 別댄는 11ft쩌 )

8 年하않 大tiE댔어l 너 l 가 새 다。 기 와化主는 大海 ， sc: {‘已 ， ;tl ’t1 , I한 쌓 !

Z컸M ， ~;↓、딸 ， ( 別座는 克파 。 l 다 )

쇠:: i二 iii 大김d찮 i’ } 諾j갚 으l 기| 와플 입 히 디 。 化王 는 쫓x · 낀 -쉰 •

팩玄 . .~삼덩이 다-。

Yi l ~tf 正 8 0=-1:r,!JX ( 173 0 ) :if괴~j( 해↑횡忍 ° 1 그 父 j원 d父 핍仁짧과

그 fit ~펴If，: .쓸 우I ~;H 自 i ff

t뒀 으j 三파으I ~항을 만뜰나 。

는 1* 英， 別 t'~는 %3天 。 l 다。

8 00 *꿇을- 내 어 大 h~ l갚을 서h검하고 뿌

그 러 고 Le 7등;Li 邱을 ft ;j} 하 다 。 터:j 1t:::t

|꾀 쇠;하r.:X: 大파 J펴의 左.右씨Ji M 인 닮.] 1껴 •해섬 . r~ij 함 1치을 뀔金히- 다。

大化또는 폐 u냐大師 로天 i熙j뀔 六根0 1 며 꺼iJ않는 r:t짚

。 l 다 。

九年￥갖 에쌀星댐j 을 法堂폈댐에 새 로 세 우다。 ( 때主는 챔펴;元 ，

典않는 등흡 tU

|힌年 太 J..ili i파요l 기와 tl에 修 ， 化主는 후tL. Jj때 主는 千方짝이 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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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핍 과z:l몇元年困辰 (1 736) 폈行떠을 i월뻐하 다。 化主는 설윷£.1

2 年丁己 安첼「녕 을 편폐하 다。 化王는 居士 해行파 f합 1言。 l 다 。

5 年 l차申 않 L참 l」L 두l 으l ↑1 1뼈을 造成 ， 化主는 居士 月 華인 데 또

|쩌짧 한 lR을 만들다。

(젝f，:t f찢 25 年1x.辰 싫漢L갚을 끽ζ米의 상솔찮어l로 移/젤하 다。 化主는 써

합天 ( 쐐堂의 大뼈포니 펴政 쐐짧碩。 l 다 )

잦未 3 셔 以下 X '쉰不뱃

l:JjJ ~단宗 天j홉 3 年 갖홍 ( 1( 2 3 ) 폐샤仁핍元~ 짧펌춤플 i흐짧하 ι} 。

j댈料A i，딩 싫학E가 퇴Jj 1lJ의 f섬윷 받뜰어 日 껴ζ억’ l 갔 다 가 올 아와서는

댐챔山깅ζ권 。I ) i침、I려 하 냈 다-。 그는 01 절 。 1 i싫댔으l 쉰살은 바되어

셋 더 0 1 ..!료 씬깐 것 윤 새탄 하고 피}때한 것 。 l 다 。 古짝 이l 新끓판德

女:E O ] j판J판Jc 7 서:잦 딘서I 5‘얀iiil l짜윤 냈造케 하역 安i갚 하게 하고 。 |

절 의 。 l 갚 을 줬한권라고 하였 다 。 녔에 따궐王때 5 :£ °1나 딸파

。 l 심 하| 괄;木 。 l 말랐는네 같초.£. (;J l 니 만은 l써 쉰과 같 이 시 넷꼴 υ l

효듀고 않U과같 더하여 훤木 。 l 칫 0-1 있 었 r斗 한다。 그러 하여 01

절을 I，펀、 웹괜 ~+고 부료거i !r l 았 2 .':E 잖 1펴끊라고도- 하게 되 었 다n

fπ Ii떠治 7 6..튜닷 J'~ ( 165 a ) 이} 씁 l쉰一핏。l iE修 하다 ( Ui:님 辛 E 죠E

ι댐 쟁극뚱쓸 j혈슴하여 ↑L r펴i 권 어J J.펴 하게 한고 c;;~寂l험。 l 란 판 고처 불

렀다 。 )

@ 1중本의 이 끔G分° 1 包含된 - Ui:i( :Jf" 2 0 짧 짧面 ) 은 세가지 다릎 슬l1 ftjJ~료

쓰역 있￡어 y~짧도 P성장도 마은 記述과 -ik하지 않는아

짧代의 체入。 l 아닌가 한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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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갚 J ~나 41 年王午 댄닮를 i쿄 김IJ하 다。 化主는 슛윷씨E파 思、久

54 年ζ未 센t~ ~낀히 天火하여 다시 파꾀하 다。 化主는 퍼뺑

47 年rX子 강~~法쏠을 TI 깅Ij하 다 化主 는 삶英

짧正 8 죠E j헛5. ~~휠짧을 ]j: J싫하 다 化主는 法힘

明 JJfi당 42 年 ( 161 4) ιp꼼大 뽑 쉰-華가 f효윷훈 k훌을 1'1 ι냥하 다。

)5i~ ，셔 22 표핏갖 파롯 ， 썩照、 두 스님 이 -&딪흔~ f월을 L‘i싫하 다。

Jlfl 治 9 年王쉰 智료효° 1 [iμj첼 I샘을 파싫하 다。 ( )파 i팩 6 '"I=-丁未에 I'M明 ° 1

n뻐하 다。 싫正 7 年己혐이l 값:淡。 I Li: 1얘하 다 )

;U 治 1 7 i£냉-子 i돼 쉴。 l 즙 ;괴 I학을 미않하다。 ( 짧正 3 쭈ζ넌 어I leU때

하 다。 化主는 챔 Jji f 휩 t;;~J )

Jjjf. j ;펴 5 9 쇠三상子 j년政熾忍、 0 1 JU l1흑을 니{억 f남혈을 짓 다 。 ( A펴 日 }넘

J~ )

康 I :녁 2 3 年甲 子 遊智가 白 윌I관 을 띠하 다 ( 1名 터냥 l힘 5 1 ~F-:f:h풋어l

h聊 化조는 It明 )

Ej;L; ~ 42 쭈꽃未 기〈 月 。 l 浮첩-펴 을 쉰IJ하 다 。 ( 쉽 ii!Z堂文字大師 의 浮 l살

1 g표와 [;셔 lii 'l씀 설칩 大師의 浮섭 1 t효 )

57 쑤 다(jj(， 大 mIT 펴화가 浮섭 *土플 iX 띠하고 도 빠 -w하다n

f~r J ;셔 3 3 죄i甲 Jx 1tX天 。 l 天級힘을 {j 1J하 다。 (JfH흩 폈 쪽기 긁이l 있 다 )

3 2 年젖댐 大~Iii 法眼。 l 쉴때 I펙을 11" 폐하다 。 (J~ i효의 핏쪽기 슴에

있 다 )

4 1年王午 呂 뺑。 l ‘ 允텀 堂을 꾀 IJ하다 ( 55 年困 申에 ::1 J때 ， 化主는 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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月 , 乾隆 6 年辛협에 i:;:Z갚， 化主는 先효.' 尹南앓 •후太秀 )

2 7 年않辰 펴 않。 l 華짧깔을 l:t ~짧 하다。 ( 59 쏘하子 에 J:t때 )

42 ig잦未 從 t'i. 0 I 石챙l굉을 lHiJ1 하고 또 짧 If，홉플 쌓 다。 ( 5 7 年

[강많에 1um 化主는 太휩 )

j:정治 10 年훗已 太f쉽智元‘) I 뿔첨홉 . 뿌챔 • J: J.펴 • 林행퓨 四힘을 세

우다。( 모두 꿇述싫삶丁山 西쪽 기 늙어l 있다 )

앉J :.l 34 年Z갖 i또 沙가 〉Lk功 j픽을 下方ξ로 옮걱 세 우고 i-h.픽fl o l

라고 。 l 릎을 고쳤 다。

乾j젓 5 6.ε광申 다시 }렘짜f:」 이 라고 ο l 픔 을 고치다。

fK,t,; 2 4 7 年EX:子 새 로 (릎휩h~을 서| 우다。 ( 할ζ方에 있 다 ) Dt Jx、半

에 다시 옮격 세 우다。 ( 지급 의 삽d잔필 )

58 뚜ζ초- 元강 (， I 새 로 갚기(Ii};을 세 우다 ( 땀감찌北골 짜기 <1/ 있 다 j

쉰 正 7 6.듀 c: illi에 上 ]5 ￡L j료 옮겨 더 Rttl<E ;;편走i. i ( Jot iL山

어} 있 다 ) 그G F: .E ( 각C 뒀iE셜 에 있 다 } 白 月 /. i ( 雨潤水 혐

쪽갚짜기 )

댔j ; 셔 4 1年또午 핍太 |매을 設立하다。 "숭1섬황는 tl녕、 j펴 。 l 다-。

47 年대; 子 古 Ii)짜을 해刊하다。 斗펄‘냈낌 이 맡 아 하다 。

(잊핸~ l필 않申 正月 갚鼓플 삶立하 다。 ( 30 0 왔술을 드려 다。 쉽i f섭은

. 샤根 )

않申 5 月 端 i강大 t~.i 門A 活 /:띈;t f~년홉予좁tt

@ 以下 3 行中 마지익 7行 은 쫓t의 챔入。l 아닌- 싶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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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

머 므르다。。 l 절어!

씬챔이

와서앤II I혐￡로부 터핀1넙太仁。 !m正 7 죠Z， @"

j죠뼈하고하였￡나모방하기는↑L Lt:을규모 가 팩 i-:-X 의적위

서l개탄하 였 무묘로。
-E

저
〈

f펀섭 한필t긴 을J’~ (4， 한失 lF하여칸凡 이

지 었 다 。옮 겨i ，순;L!~ 맡 o ;료

선 討·千金財가 。 |

.U;' t. ' ·7 '2

ι‘、' ~1~ 걱~곳위

iBj:1 ;.;]을 쌓았 다。또iv i :녕 되 었 다n일 어l

良그〔효t ‘..; ，J.vrk~'Jj요 ~.: ':
디.<.ti.~.:.t ~ ~:; 하 다。 1 t.主는

섣(( 0 ) 며

τ 。

‘' '; : ;:'. ξ :.~τr댄，흐 15 갖드감午

k깃 )1니 l 다-。한存 ， 처i l上 은-폐 간 ..Q...二二 l lFj:
。

L

주 ( ~~ 하 cl- 0 1' t:主j t 텀 철 !‘걱덴을:~D L ‘ o ;ζν이二 :'X L펴 요|',·i I 파 1 4 죄i 己디

:iut'L01여~5 :.:';i 퍼 ,良工은각5 太상 · 강 ; 1 • .1 i져 꽉 ° 1 셔
L
τr

μihc .:> j 다。처U 上쓴:"u- 간'lo l t거、 '.
5“ j ' t: l ’

7 。

. ~ )ι<l τ-

i~:l~ ', .£,~· ;"I1 ，t섭 Lx二 lε1 .ι.';
I I I i :,J ‘"~ 1써 되 다。 fk조 는낀u‘t ， . ; ‘:> 133 갚E }ι1'~{

日 표 니 I c /. 。{二 션 ， 따l쓴치iI上은*-‘ 딩 J °1요; · i.I ·J t~l id~
!::.:. _9.0
.L ..::. L

7":',
-r-’

• ­
’ . F.츠;~?-: if;; 太，

J ‘
~ -: ~~31H1>↑ ζ士는ν ;νl .!Q 다。길 I ; ‘f . _ f (l I24 cY:' C: ~; I]

치 iJ 上쓴j; =1칭‘f;:"~ ~;피 은J~工은 ?μIX ‘u') " ~ ‘ ;1 1 ，긴i ‘J‘ :.t. ， ι:
~I、( Ii!:.. ,

.'.j 10싸 l 다。

푸 千F‘윤ζ갚 ;\-:. ~ :)I- ,
a ; ij天i펴 굉: 의니 1ι]도l 다。A I',.i.. _ ,:L,: 13 0 '.E ζ닙

良工은
::.r ,., ; ‘

4 ‘ I ，ιt ’치II上 은귀t: -」츠i)~효은꽉 |삽 하다 。가지고

ii2 iif ,M pt;j 1닙t仁푸f. 1 8 人 과r쉰꽉，~ ; J f늘 ,l ~: h_ .~ . ..
!/、 L ι ,?I:.!]f\J1닙 ,

- l1~ i 낀~{J太↑ 、‘인끽ζ 닫{=으|10 숫A u l 다。 ↑ r主는상; : ι ;수

!,Q-상行 ， 乎{j、 ，大i것 인ζl化±는i핀치상 며西f됩i할
+ ,or
~ . '!:
"，、

2 0 갔A o l 다。ι’ o i"I .•
1 r...:.，，'、 ")too， -η

、 - - .
... ~ • L- t :ca
꺼μi. . ~‘、 ，玄쉰，

”￥6 셔어l( 4 月이l 始잖하여f규않하다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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휩·化士는 大魚山팝쉴쩔 I'표 했弘이 요

化士는 宗師 浩然 , 宗 mii 方 淵 ， 大師 꿇 日 ， 魚山 ， t口 印 ， 휩I ，꿇 愁

풍쩔 15 A oj다。 自쐐化土는 週政인 斗 티 , 'i生 펀 ， 斗 l펴 ， 싸 淑 ， 通政인

大펴 ， P佳캘 ， 印 생 ， 始찮 ， 始~;;Z等。 l 다 。

til ll피 w.은 夏周 ， 핍U 뼈는 핑Z?=륨 ， 팝1:'ft ， 守 /뾰 ， 갚文源 ， 若짧품 53 A 0 ] 다。

객찮은 젠I 'j 급 하i 펌 'i감 。 l 며 別댈는 i원政大夫 짧합 ° 1 다。

乾 l찢 34 춘已li 5 셔 1 3 더 大찮;j으I 3 딴파 찮音폈.9.1 D!냈침을 따좌

ζif침 하다。 또 싶g파과 1\1매 녔 i셔[者 .9.1 ;;fr i펙1;~~ CJ I 0 ) -1- 어 졌 o 며 大LiELZ안

으l 뒷인 어j ↑'.L f，써 ， 펌폈天 ， fj닙윤 가 完 fiX되 다 。

太化主는 횟꽉:쏟 宇定大혐댐o J 고 싫: 짖;파

2ζ꽁위 有成욕삭 33 A oI 맡았 t:j- 。

c:x. §:~ AI떠 ±는 j샤j， v 'z 숫자 ':; 1 ..1Cl, Lit 꼽f상 으l

良工은 if꾀 뎌I으l 하] f.jt과

/

‘

CX i:. E힘王 는 J크초， < 철 ft t핀 太

때 판 자 서 C낱 았 다。 섰↑.L，. 11J ( 으I A챔主는 싫꽉大天 3중J~~ ι I 1;샅 았다 。

~~~ 강도 은 쩌 LLI A: l, :j I£J‘1>"1: , 꺼 I j上은 弘쏠 짚|꾀 魚山大師 : 'E弘 。 I I斗。

쇠 l걱元 4퓨 P'i n곳 3 셔 日 {ιj t ，강 ， 0 1 1.;하 !써， 섭r읍때칩j ， ~~;-g 팽ij I쉰표 ， t넌 ;._ ..~ ， {~

치 I폐 ‘Ai피 I:il을 ±上三i각下 끼! 서 커 기 어l 훨-꽃포옥 l.H려 주시 었 다。 ( 꿨 行

한 I링‘~는 드E ~rf] 요 ， 그 띠l 의 1당 J너C 은 注뽑아 다。 )

2 年LX:午 10 서 티 /친 ?씨 i텍.~:~ f~ f혜 a'Gi]~짧 ?험 하1f f룹士 tli正 。 l 大j갚 J갓 으|

卓 fξ-hi 과 섭젤과 主 ↑L三 j딸의 포단 t'，경 좁샤 .9.1 玉 ;않 1 )띨괄 마련 하

다。

싫다 3 年vz ζf ，-': 옷 으l LE잎 을 두l 죄 다。 싫 i강 1a ::L듀 ζ王t 1능 IuC L갖末路

를 팍 i~하 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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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Il섭흉는 잣꿇堂 典印 。 l 요 化主는 ι꿇 행。 l 다 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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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불국사고금창기(佛國寺古今創記)
	경상도강좌대도호부(慶尙道江左大都護府) 경주동령(慶州東嶺) 토함산(吐含山) 대화엄종(大華嚴宗) 불국사(仏國寺)의 고금역대제현(古今歷代諸賢)의 계창기(繼創記) (창건.확충.수리.재건의 역사)




